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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etsugu et al(2006)에 의하면 660 불연속면의 온도와 물 함량은 p파 속도의 변화와 

660 불연속면의 깊이 변화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. 660 불연속면의 바로 위쪽에서 온

도와 물의 함량은 P파 속도와 불연속면 깊이 변화에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할 

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일본 아래 660 불연속면에서의 온도와 물 함량을 측정하였다.  

관측자료는 장파장의 관측자료와 보통 파장의 관측자료 두 세트를 이용하였다. 이 지역

에서의 평균적인 물 함량은 최소 0.5에서 1~2 wt%로 나타나 이전에 연구된 넓은 범위에

서의 평균과는 차이가 있으나 지역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. 두 데이터 세트에서 모두 

일본의 남서쪽 지역은 높은 물 함량과 낮은 온도가 나타났으며 섭입되는 태평양판으로 

해석된다.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는 세트 별 서로 다른 관측 결과가 나타나 온도와 물 함

량이 다르게 나타났다. 그러나 온도와 물 함량의 분포를 그래프로 살펴본 결과 두 세트

에서 공통적으로 음의 기울기를 가진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.  

파장에 따라 온도와 물 함량의 패턴은 다르지만 두 그룹은 동일한 지역 분포를 보였다. 

남서부의 물 함량 anomaly는 실제론 더 적을 수 있으며 두 그룹간의 차이를 더 크게 할 

수 있다. 불연속면 깊이의 오차는 두 그룹 사이의 차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두 

그룹에서 온도와 물 함량 사이의 기울기는 약 -300~-400K/wt%이며 이 기울기는 변수를 

구하는 관계식에서 나타난 기울기 값과 일치하였다. 결과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지

역은 서로 다른 광물 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서부는 태평양판에 해당하며 

동부는 태평양판 아래의 일반적인 맨틀을 의미한다. 두 지역의 경계면은 태평양 판이 휘

어지는 지역에 위치하며 지형의 영향으로 인해 경계면을 명확하게 구하기 어렵다. 두 그

룹 사이의 간격은 slab의 물질과 주변 맨틀의 물 용해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. 

이론적으로는 남서부 일본에 물이 풍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 결과 같은 온도에

서는 일본 남서부가 북동부에 비해 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온도에 의한 용해

도 차이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마그네슘/철의 비율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. 


